
부산항 화물처리 2002년 1-6월 11.9% 증가

경기회복세의 영향에 환적화물 급증으로 2002년 상반기 부산항의 화물처리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

나타났다.

부산해양수산청이 발표한 [부산항 운영실적]에 따르면, 상반기에 부산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총 6909만4000톤

으로 전년동기의 6175만7000톤보다 11.9% 늘었다.

수입화물은 2087만4000톤으로 29.7% 늘었고, 환적화물은 1677만5000톤으로 23.4%, 연안화물은 811만8000톤

으로 6.7% 각각 늘었다. 반면, 수출화물은 2332만7000톤으로 4.6% 감소했다.

컨테이너 화물은 20피트 기준으로 427만321개를 처리해 전년동기(393만6564개)보다 8.5% 늘었다. 수출은

127만3083개로 1.5%, 수입은 124만6983개로 1.4%, 환적화물은 171만3828개로 23% 증가했다.

외항화물은 일본이 754만7000톤으로 14.2%, 중국은 1678만8000톤으로 30.3%, 동남아는 693만6000톤으로

18.9%, 북미는 1017만8000톤으로 5.0% 늘어난 반면, 북한은 9000톤으로 32.9% 줄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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